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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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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전문대학생 2,9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56±0.66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학부(F=9.932,

p<.001), 학과 친구의 수(F=5.681, p<.001), 친밀한 교수 여부(t=-3.73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

의 대학생활적응은 지각된 스트레스(r=-.543, p<.001)와 부적상관관계, 자기효능감(r=.667, p<.001), 대인관계능력

(r=.679,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β

=-.191, p<.001), 자기효능감(β=.280, p<.001), 대인관계능력(β=.394,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6.7%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956 college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suicide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was 3.33±5.2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with department(F=9.932, p<.001), number of friend(F=5.681, p<.001), close professor 

(t=-3.739, p<.001),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perceived stress(r=-.543, 

p<.001),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r=.667,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r=.679, p<.001).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aptation of the study subjects were perceived 

stress(β=-.191, p<.001), self-efficacy(β=.280,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β=.394,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6.7%.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education and 

program that to improve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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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서의 생활양식은 청소년기의 생활양식에서 벗

어나 성인의 생활양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적응은 이후 성인기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역할수행

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적으로

성취하고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대

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2].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업들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면 대학생활에 대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개

인적인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 자원의 계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3]. 또한 대학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수업, 동

아리 활동, 학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교수나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데도 소극적이며 신중하

지 못한 선택으로 학과공부에도 부적응을 나타낸다[4].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 취업자, 동일계 고등학

교 졸업자, 만학도, 대학졸업자 등 다양한 전형으로 학

생을 모집하고 있어 학생의 능력과 수준은 물론 생활배

경과 경험 등이 다양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이 4년

제 대학생과 다를 수 있다[5]. 이처럼 대학에 진학한 목

적이 서로 다르고, 출신배경이 다양하며, 연령대의 범위

가 넓으며,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재학하는 기

간이 짧지만 수업연한에 비해 이수해야할 학점이 많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기가 쉽다. 또한 수업에서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취업에 필

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6].

실제 전문대학생은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 및 불안,

갈등을 경험하며, 공통적으로 학업 진로 및 취업, 대인

관계, 건강, 경제, 가정, 가치관 등의 적응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8].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짧든 대학

시기 동안 개인과 환경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가

며 개인의 요구와 갈등,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야 하므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관

련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9].

대학에 입학해서 경험하는 학점이수, 시간관리, 다양

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10]. 스트레스가 축

적되면 불안, 우울, 분노, 집중력 저하, 무감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적응, 부적응 반응이 나타난다[11]. 또한

과중한 스트레스는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

서장애 및 자신감 감소, 성적 저하, 학교적응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12]. 지각된 스

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관련성을 나타낸 결과[13]를

통해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 스트레스 조절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 인지의 중요 부분으

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자극 및 적

응적 상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는가,

그것에 자신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성취하는

가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자기효능감

이 높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힘든 상황에 잘 대처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14]. 또한 일

반적 자기효능감은 넓고 다양한 영역의 성취상황들에

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반적 유능감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다[15]. 자기효능감

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신념을 신뢰하고 유능성

을 발휘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 능

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이를 통

해 대학생의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이 요구된다.

대학시기에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상황이 달

라지거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

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대학생들에게 무엇

보다 중요하다[18]. 대학생은 대인관계를 통해 효과적이

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성숙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대인관

계능력의 향상은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

다[19].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과 대인

관계유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나타낸 연구결

과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지를 확인하고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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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

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3년제 1-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

이를 파악한다.

3)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K 대학교 2-3년제 학과의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

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

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34부를 제외한 2,95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등[20]이 개발한지각된스트레스척도를 Cohen,

Williamson[21]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축형으로 분석

한 것을 Lee[22]이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4, 5, 7, 8문항은 역문

항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ong[23]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23]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

은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능력

Schlein, Guermey{24]가 개발하고 Moon[25]이 번안

한 도구를 Lee[26]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만족감 5문항, 감정이해 7문항,

의사소통 6문항, 개방성 5문항으로 총 2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

력이높은 것을의미한다.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로 나타

났다.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27]가 개발한 대학생

활적응척도를 Hyun[28]이 번역하고 Kim[29]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구성되어 있으

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지각된 스

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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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

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계수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

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학생’ 1,527명(51.7%),

‘여학생’ 1,429명(48.3%)이었고, 연령은 ‘20-22세’가 1505

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 1,413명

(47.8%), ‘2학년’ 1,544명(52.2%), 학부는 첨단미래학부

742명(25.1%), 공학디자인학부 447명(15.1%), 보건의료

학부 592명(20.1%), 커리어학부 560명(18.9%), 관광외식

학부 324명(11.0%), 라이프케어학부 291명(9.8%)이었다.

학과 친구 수는 ‘1-2명’이 999명(33.8%)으로 가장 많았

고, ‘3-4명’ 967명(32.7%), ‘5명 이상’ 825명(27.9%), ‘없

음’ 165명(5.6%), 친밀한 교수 여부는 ‘있음’ 1,766명

(59.7%), ‘없음’ 1,190명(40.3%)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9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527

1429

51.7

48.3

Age

(year)

<20

20-22

23-25

≥26

871

1504

496

85

29.5

50.8

16.8

2.9

Grade
1st

2nd

1413

1543

47.8

52.2

Department

Advanced future

Engineering design

Health & Medical

Career

Tourism & Dining

Life care

742

447

592

560

324

291

25.1

15.1

20.1

18.9

11.0

9.8

Number of friend

No

1-2

3-4

≥5

165

999

967

825

5.6

33.8

32.7

27.9

Close professor
No

Yes

1190

1766

40.3

59.7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

력,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은 2.55±0.63점, 자기

효능감 평균 3.57±0.74점, 대인관계능력 3.73±0.67점, 대

학생활적응 3.56±0.6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대

학생활적응의 정도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life adjustment(N=2956)

Variable M±SD Min Max

Perceived stress 2.55±0.63 1.00 5.00

Self-efficacy 3.57±0.74 1.00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3±0.67 1.00 5.00

College life adjustment 3.56±0.66 1.00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학부(F=9.932, p<.001), 학과 친구의 수

(F=5.681, p<.001), 친밀한 교수 여부(t=-3.739,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학부는 첨

단미래학부는 라이프케어학부 보다 유의하게 낮고, 공

학디자인학부, 관광외식학부, 라이프케어학부는 보건의

료학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 친구의 수는 ‘3-4명’,

‘5명 이상’이 ‘1-2명’ 보다 높았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9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F(p)

scheff's

Gender
Male

Female

3.54±0.65

3.58±0.67

-1.579

(.115)

Age

(year)

<20

20-22

23-25

≥26

3.59±0.67

3.57±0.67

3.49±0.60

3.56±0.62

2.245

(.081)

Grade
1st

2nd

3.56±0.64

3.56±0.67

.345

(.730)

Department

Advanced futurea

Engineering designb

Health & Medicalc

Careerd

Tourism & Dininge

Life caref

3.51±0.66

3.63±0.61

3.48±0.63

3.52±0.65

3.63±0.66

3.75±0.74

9.932

(<001)

a<f

b, e, f>c

Number of

friend

Noa

1-2b

3-4c

≥5d

3.53±0.68

3.50±0.64

3.58±0.66

3.62±0.67

5.681

(<001)

b<c, b<d

Close professor
No

Yes

3.49±0.65

3.58±0.66

-3.73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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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지

각된 스트레스(r=-.543,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자기

효능감(r=.667, p<.001), 대인관계능력(r=.679,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능력은 지각된 스트

레스(r=-.500,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

(r=.741,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

감은 지각된 스트레스(r=-.552, p<.001)와 부적상관관계

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각된 스트

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을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

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408-.68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476-2.465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랑이 1.892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없었다.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297.335,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567로 대학생활적응을 56.7%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

(β=.-191, p<.001), 자기효능감(β=.280, p<.001), 대인관

계능력(β=.394,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2-3년제 학과의 1-2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

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

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활적응 3.56±0.66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문대학생 대상으로 평균 3.30점으로 나타

난 결과[9],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60.97점(2.43

점) 연구결과[30] 보다 높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 학부가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고, 라이프케어학부는 첨단미래학부 보다 유의하게

높고, 공학디자인학부, 관광외식학부, 라이프케어학부는

표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life adjustment(N=2956)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life

adjustment

r(p)

Perceived stress 1

Self-efficacy -.552(<.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500(<.001) .741(<.001) 1

College life adjustment -.543(<.001) .667(<.001) .679(<.001) 1

표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N=2956)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736 .082 21.127 <.001

Perceived stress -.198 .015 -.191 -13.030 <.001

Self-efficacy .250 .017 .280 14.733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385 .018 .394 21.589 <.001

Adjuste R²=.567 F=1297.33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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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학부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통해 대학생

활적응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학부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학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차아를 보이는 결과

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보건의료학부, 첨단미래

학부, 커리어학부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보

건의료학부는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보건의료과, 작업

치료과 임상병리과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도 병행되어야 하는 학과로서 환자들의 돌봄을 제

공하기 위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첨단미래

학부는 전자계열, 정보통신과, 전기과, 기계계열, 자동차

과, 화학공확과, 컴퓨터 계열 학과로 이론적 지식을 바

탕으로 실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전공으로 인한 부담감

이 높아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커리어학부,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경영계열, 경찰

경호행정 등의 학과로 인문학적 지식과 기본으로 함으

로 이론적 지식의 학습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부, 학과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확

인하고 학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생활적응을 높

일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론적

학습에 있어서는 전공 학문에 대한 쉬운 접근과 교과외

활동을 통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적 지식과 실습을 병행함으

로써 이론적 지식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과 실습과 실무의 접근성을 높이

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은 학습능력이 낮

고 학업흥미 수준이 낮은 전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

여[31] 대학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기초학습 향상을 위

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 학과

친구의 수, 친밀한 교수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이는 교우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2], 교수 친밀감이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결과[5]를 통해 학교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학생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동

아리 활동 등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교수-

학생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33]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대학생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낸 결과[13],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9], 대인관계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

과[34]와 유사하다. 대학생활적응에 지각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13], 대학생활적응

에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

[35],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된 결과[34]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학생활적

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한다. 학교와학과 내에서 동아리 활동, 멘토멘티활

동 등의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

한 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므로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학부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및 학과 적응에 스

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학과별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스트레스 감소,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을 프로

그램개발과적용을통해 대학생활적응을높일 수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대인관계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

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 전문대학생으로 대

상으로 하여 전체 전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해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의 대학생활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나

학교환경의 변화,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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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나 어려운 취업여건 등도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학교환경 및 사회적 환경 요인을 고려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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